
POSTER 07

- 201 -

이동식 측정 방법을 이용한 기상 요소와 오염물질 농도의 연직 분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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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면 근처 기상 조건과 대기질은 지상으로부터 1-2 km 범위에 걸친 대기경계층 내 대기현상

에 의해 결정된다. 따라서 지상에서의 수평 분포 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연직적인 분포를 이해

하는 것이 중요하다. 대기의 연직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벌룬을 이용한

존데 관측과 최근 들어 위성, 라이다 등 원격 관측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기경계층

내 상세한 분포를 이해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적 해상도가 높고, 

장소의 제약이 적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드론을 이용한 관측을 활용하여 대기경계층 내 연직

분포를 이해하고자 한다. 먼저 드론 측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측정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

2017년 여름철 전라남도 보성 글로벌표준기상관측소에서 300 m 높이의 타워를 이용한 연직 관

측 결과와 비교하였다. 드론 관측에 사용한 장비는 옥타콥터형의 회전익 드론이며, 기온, 상대

습도, BC와 O3 농도를 측정하였다. 여름철 하루 중 일변화를 관측한 결과에서 일출 후 지표가

열로 인해 안정했던 대기가 중립 대기로 바뀜에 따라 기상 요소와 오염물질 농도의 연직 기울

기가 감소하였다. 타워 관측 결과와 드론 관측 결과를 비교했을 때, 오후 시간대보다 오전 시간

대에서 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. 따라서 드론을 이용한 관측 방법은 일출 후 빠르게 변화하

는 오전 시간대의 대기 연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.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

기상 요소와 오염물질 농도의 연직 분포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에서 드론을 이용한

관측을 수행하였다. 2018년 겨울철 강원대학교 캠퍼스에서 드론을 이용한 관측 결과, BC 농도

는 평균 약 4 ㎍ m-3로 높았으며, 외부 오염원으로부터의 수송 효과로 인해 최고 농도는 지면

근처가 아닌 고도 80 - 200 m 에서 나타났다. 2018년 여름철 도심 지역의 봉의초등학교에서 수

행한 드론 관측의 결과는 동시에 이루어진 라디오존데 관측 결과와 비교하였다. 고도 100 m 이

내에서 드론과 라디오존데의 기온과 상대습도 관측값이 높은 결정계수를 보여 드론을 이용한

관측이 저고도의 연직 분포를 파악하는 데 적합함을 확인하였다. 2019년 겨울철 교외 지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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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춘천 산업단지에서 수행한 측정에서는 측정기간 동안 발생한 노천소각으로 인해 PM2.5와 BC 

농도가 각각 최대 200 ㎍ m-3과 10 ㎍ m-3까지 높아졌으며, 고농도의 오염물질은 고도 약 100 

m까지 분포하였다. 2019년 봄철 주거 밀집 지역인 퇴계사거리에서 수행한 드론 측정과 고정지

점 측정에서는 측정 위치가 풍하측일 때 도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염물질 농도

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. 연구 목적에 따라 기간 및 장소를 선정하여 드론 관측을 수행하였으

며, 향후 도시 기상뿐만 아니라 농림 기상 등의 응용 기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된다.


